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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장점을 결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
고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한방 협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1), 2009년 1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협진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협
진의 확산과 질적 발전은 아직 순조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2). 이
처럼 양한방 협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제도적 미비, 
의학적 지식의 충돌 외에도 상호 학문에 대한 교육여건이 미비하고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3).
    양한방 협진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신
뢰의 바탕 위에 교류를 강화해야 하며, 의학과 한의학의 기본교육
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그
러나,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실질적인 한의학 교육 시간은 졸업 
이수에 필요한 보완의학 강좌 16시간 중 2-4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4), 한의과대학에서는 기초과정에서 의생명과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실제 협진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바탕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란 실제 환자
를 진료하면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교
육방법으로 성인학습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문제바탕학
습을 일부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6,7).
    본 연구에서는 향후 양한방 협진의 주체가 될 의전원과 한의전
원 학생들의 협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의전원생과 
한의전원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진행하고,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 상대 의료에 대한 이해도,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여 그 효과를 판단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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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실험집단 전후검사 설계로서, 부산대학교 의전원・
한의전원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의전원・한의전원생 각 
16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튜터 교수를 대상으로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하였다. 양한방 협
진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사전검사는, 협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학생(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학생(대조군) 모두 시행하
였으며, 사후검사는 실험군만 시행하였다. 

2. 모듈개발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의 모듈은 의전원 소속 4인・한의전원 
소속 4인의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내용에 대해 전문
가이거나 PBL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수였다. 
    양한방 협진 교육을 위해 개발한 모듈은 ‘기침이 그치지 않아
요’와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두 사례였다. 첫 번째 모듈은 
52세 만성기침 남자 환자로서, 제시 자료에는 양한방 소견을 모두 
기재하여 의학적/한의학적 가설을 세우도록 하였다. 만성기침에 대
해 진단적 접근방법이 의학적/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치료방
법이 어떻게 다른지 토의하도록 사례를 개발하였다. 두 번째 모듈
은 2주 전부터 우측 반신 불완전 마비가 있었던 환자로, 다양한 양
한방 검사자료를 제시하였다. 의학적/한의학적 뇌졸중 접근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토의하도록 사례를 개발하였다. 

3. PBL 수업 진행 
    의전원・한의전원 각 16명의 학생을 4개조로 구성하여 PBL 수

업을 진행하였고, 각 조에는 의전원・한의전원생 4명씩이 포함되었
다. 튜터는 조별로 의전원・한의전원 교수 1인씩 2명이 참여하였
다. 학생과 튜터를 대상으로 사전에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듈 당 2시간씩 2회 만남으로 토론을 진행하
였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 소개, 문제 제시, 문제 도출, 가설 설정, 
학습과제 선정의 순환 과정, 두 번째 만남에서 학습과제 발표, 퀴
즈, 진단 및 경과, 협진스키마 작성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4. 설문개발 
    설문지는 문헌 고찰과 토의를 바탕으로 5점 척도로 개발하였
다.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과 지식에 대한 설문은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 9문항, 상대 의료에 대한 이해도 2문항,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PBL 협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설문은 문제바탕학습 과정, 모듈, 튜터, 학생 자기평가로 구
성하였다. 

5. 분석방법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학생과 참여하지 않았
던 학생들의 사전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시행하였다. 프로
그램 참여로 인한 양한방 인식의 전후 차이를 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의 반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별 및 
전체 평균을 산출하였다. 또한 주관식 응답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
였다. 데이터 분석은 Windows용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사전조사

Table 1. Students' perception of the other medicine in pre-survey
(Mean)

　 Experimental　
N=30

Control　
N=118 P

I. Perception of the other medicine
1. KM*(WM**) is worth to control diseases. 4.20 3.58 p<0.05
2. I'm usually interested in KM(WM) 3.97 3.09 p<0.05
3. KM(WM) has benefits in comparison with WM. 3.50 3.23 　
4. I intend to use KM when WM is not enough. 3.97 3.30 p<0.05
5. I intend to recommend KM(WM) to my family or friends. 3.53 3.07 p<0.05
6. KM(WM) is unscientific. 2.40 2.86 p<0.05
7. KM(WM) has many side effects. 2.28 2.70 p<0.05
8. WM(KM) is invasive. 3.43 3.35 　
9. WM(KM) has many side effects. 3.13 3.01 　
II. Understanding of the other medicine
1. I understand the diagnostic approach of KM(WM) 3.53 2.92 p<0.05
2. I understand the treatment approach of KM(WM) 3.50 2.96 p<0.05
III. Perception of Cooperative practice between KM and WM
1. I think that joint treatment is needed. 3.97 3.63 　
2. Cooperative practice can be effective in diagnosis 3.73 3.33 p<0.05
3. Cooperative practice can be effective in treatment. 4.00 3.51 p<0.05
4. Cooperative practice can be effective in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4.07 3.63 p<0.05
5. Cooperative practice require high cost. 3.30 3.70 p<0.05
6. Cooperative practice enables patients to be satisfied. 3.97 3.58 p<0.05
7. Cooperative practice can improve medical practice. 3.93 3.60 　

* : Korean Medicine, ** : Wester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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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
던 학생에 비해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 상대 의료에 대한 이해도 
및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Table 1).

2.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반응도는 평균 4.17이
었고, 3.81~4.41의 범위였으며, 1조(3.81)를 제외하고 4점 이상이었
다. PBL의 과정, 모듈, 튜터, 학생 영역 중 튜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4.31)(Table 2). 튜터의 반응은 전체 평균 4.12였다.

Table 2. Students' satisfaction in Problem-Based Learning program
(Mean)

Process Module Tutor Student Total
Group 1 3.98 3.56 3.82 3.90 3.81 

Group 2 4.36 4.12 4.51 4.23 4.30 

Group 3 4.36 3.94 4.22 4.08 4.15 

Group 4 4.48 4.04 4.72 4.42 4.41 

Total 4.29 3.91 4.31 4.15 4.17 

3. 문제바탕학습 전후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
    의전원생과 한의전원생의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해 문제바탕학습 진행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이후에 실
시한 설문조사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항
목은 총 9가지인데, 그 중 1-5는 상대 의학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항목이고, 6-9는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묻는 항목
으로 구성되었다. 
    상대 의학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항목 중 전체적으로는 ‘5. 가
족 또는 친구에게 한방(양방)치료를 권유할 의향이 있다.’ 항목이 
사전 3.52에서 사후 3.83으로 0.31 향상하였다. 의전원생은 ‘1. 한
의학은 질병을 관리하는데 가치가 있다’, ‘3. 의학에 비해 한의학의 
장점이 있다’, ‘4. 양방치료로 치료가 미흡하면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5. 가족 또는 친구에게 한방치료를 권유할 의향이 
있다’의 항목들에서 한의학에 대한 호감도가 다소 향상하였으나, 
‘2. 평상시 한의학에 관심이 많다’ 항목에서는 다소 저하되었다. 한
의전원생은 ‘5. 가족 또는 친구에게 양방치료를 권유할 의향이 있
다’ 항목에서 의학에 대한 호감도가 다소 향상하였으나, 다른 항목
에서는 같거나 (3., 4.) 저하(1., 2.) 되었다.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
은 없었다.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묻는 항목에서 의전원
생은 ‘6.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항목이 사전 3.30에서 사후 2.80
으로 0.50 저하하여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감소하
였고, ‘7. 한방의료는 부작용이 많다’ 항목은 0.1 향상하였으나, ‘8. 
양방의료는 침습적이다’와 ‘9. 양방의료는 부작용이 많다’ 항목도 
각 0.2 향상하였다. 한의전원생도 ‘6. 의학은 비과학적이다’ 항목과 
‘양방의료는 부작용이 많다’ 항목에서 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가 다소 저하하였고, ‘8. 한방의료는 침습적이다’, ‘9. 한방의료는 
부작용이 많다’ 항목은 다소 향상하였다.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4. 문제바탕학습 전후 상대 의료에 대한 이해도

    의전원생과 한의전원생의 상대 의료에 대한 이해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문제바탕학습 진행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이후에 
실시한 설문조사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의전원생은 ‘1. 한의학의 진단방식에 대하여 이해한다’의 항목이 사
전 3.00에서 사후 3.70으로 0.70 향상하였고, ‘2. 한의학의 치료방
식에 대하여 이해한다’의 항목은 사전 3.00에서 사후 3.50으로 0.5 
향상하여 두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한 반면, 한의전
원생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Perception of the other medicine

　

WM 
students　
(N=10)

KM 
students　
(N=13)

Total
(N=23)　　

Pre Post Pre Post Pre Post
1. KM(WM) is worth to control diseases. 4.20 4.40 4.46 4.23 4.35 4.30
2. I'm usually interested in KM(WM) 3.70 3.50 4.38 4.31 4.09 3.96
3. KM(WM) has benefits in comparison 

with WM. 3.30 3.60 3.62 3.62 3.48 3.61

4. I intend to use KM when WM is not 
enough. 3.70 3.90 4.15 4.15 3.96 4.04

5. I intend to recommend KM(WM) to 
my family or friends. 3.20 3.60 3.77 4.00 3.52 3.83

Total 3.62 3.80 4.08 4.06 3.88 3.95
6. KM(WM) is unscientific. 3.30 2.80 1.92 1.62 2.52 2.13
7. KM(WM) has many side effects. 2.70 2.80 2.00 1.85 2.30 2.26
8. WM(KM) is invasive. 3.30 3.50 3.38 3.62 3.35 3.57
9. WM(KM) has many side effects. 3.00 3.20 3.15 3.38 3.09 3.30

Table 4. Understanding of the other medicine*

　

WM 
students　
(N=10)

KM 
students　
(N=13)

Total
(N=23)　　

Pre Post Pre Post Pre Post
1. I understand the diagnostic approach of 

KM(WM) 3.00 3.70 4.15 4.00 3.65 3.87

2. I understand the treatment approach of 
KM(WM) 3.00 3.50 4.08 4.00 3.61 3.78

* p<0.05

Table 5. Perception of Cooperative practice between KM and WM

WM 
students　
(N=10)

KM 
students　
(N=13)

Total
(N=23)　　

Pre Post Pre Post Pre Post
1. I think that joint treatment is needed. 3.60 3.90 4.38 4.15 4.04 4.04
2.Cooperative practice can be effective in 

diagnosis 3.40 3.40 4.15 4.38 3.83 3.96

3. Cooperative practice can be effective in 
treatment. 3.50 3.80 4.38 4.38 4.00 4.13

4. Cooperative practice can be effective in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3.70 4.00 4.31 4.31 4.04 4.17

5. Cooperative practice require high cost. 3.50 3.90 3.08 3.54 3.26 3.70
6. Cooperative practice enables patients 

to be satisfied. 3.60 3.90 4.31 4.00 4.00 3.96

7. Cooperative practice can improve 
medical practice. 3.40 3.50 4.38 4.08 3.96 3.83

Total 3.53 3.77 4.14 4.12 3.88 3.97

5. 문제바탕학습 전후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
    의전원생과 한의전원생의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문제바탕학습 진행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이후에 
실시한 설문조사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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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제바탕학습 진행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전원생과 한
의전원생의 반응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의전원생은 한의
전원생 보다 낮았으며, ‘5. 양한방 협진은 많은 진료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항목(3.50)만 한의전원생(3.08) 보다 높았다. 문제바탕학습 
진행 후에 의전원생은 전체 7개의 항목 중 5개의 항목에서 0.3 향
상하였고, ‘7. 양한방 협진은 의술을 진보시킬 것이다’ 항목은 0.1 
향상하였으며, ‘2. 양한방 협진은 진단 효과가 높을 것이다’ 항목은 
점수가 같았는데, 전체적으로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 한의전원생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점수가 같거나 저하되는 경향성을 보였고, ‘2. 
양한방 협진은 진단 효과가 높을 것이다’ 항목만 0.23 향상하였다. 
두 집단 모두 ‘5. 양한방 협진은 많은 진료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항목에서는 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고    찰

    본 논문에서는 향후 양한방 협진의 주체가 될 의전원과 한의전
원 학생들의 협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의전원생과 
한의전원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그 효과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의 사전조사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의전원과 한의전원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 상대 의료에 대한 이해도 및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으며(Table 1),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의 본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반응도는 평균 4.17, 튜터의 반응도는 평균 4.12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학생의 본 PBL에 대한 과정, 모듈, 튜
터, 학생 영역 중 튜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4.31)(Table 
2). 전체 4개의 조 중에서 한 개의 조(Group 1)에서만 전 영역에
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였는데, 해당 조의 PBL 진행 과정에
서 한방의료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모든 영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후에 의전원생과 한의
전원생의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 상대 의료에 대한 이해도 및 양
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3-5).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에서 문제바탕학습 진행 전에 의전원생
의 한의학에 대한 호감도(평균 3.62)는 한의전원생의 의학에 대한 
호감도(평균 4.08)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문제바탕학습 진행 후에
는 다소 향상(평균 3.80)하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 한의전원생은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비판
적 견해를 묻는 항목에서 의전원생은 ‘6.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항목이 사전 3.30에서 사후 2.80으로 0.50 저하하여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의전원
생의 양방의료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한의전원생의 한방의료에 대
한 비판적 견해가 다소 향상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협진 PBL 교
육을 통해 상대 의료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배우는 학문과 의료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성찰한 결과로 보여진다.
    상대 의료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2개 항목에서 문제바탕학습 
진행 전 의전원생은 각 3.0, 한의전원생은 4.15, 4.08로, 한의전원
생의 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다고 응답되었다. 문제바탕학
습 진행 후에 의전원생은 ‘1. 한의학의 진단방식에 대하여 이해한
다’의 항목이 사전 3.00에서 사후 3.70으로 0.70 향상하였고, ‘2. 
한의학의 치료방식에 대하여 이해한다’의 항목은 사전 3.00에서 사
후 3.50으로 0.5 향상하여 두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
된 반면, 한의전원생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한
의전원생은 기초과정에서 의생명과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의전원생은 한의학과 한방의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
었으나, 본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방의료의 임상추론
(Clinical reasoning)을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에서 문제바탕학습 진행 전 의전원생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의전원생 보다 낮았으며, 유일하게 높았던 ‘5. 
양한방 협진은 많은 진료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의 항목은 사실상 
협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구3,8)에서 의사와 한
의사 모두 협진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의사보다는 한의사가 협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과 같은 반응이었다.
    문제바탕학습 진행 후에 의전원생은 전체 7개의 항목 중 5개
의 항목에서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2. 양한방 협진은 진단 효과가 높을 것
이다’ 항목은 변화가 없었다(3.40). 반면, 한의전원생은 문제바탕학
습 진행 전후에 별다른 인식의 변화가 없었고, ‘2. 양한방 협진은 
진단 효과가 높을 것이다’ 항목만 사전 4.15에서 사후 4.38로 0.23 
향상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두 집단 모두 ‘5. 양한방 
협진은 많은 진료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항목에서는 반응이 증가
하는 경향성을 보였다(Table 5).
    총괄하면, 의전원생은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한의학
과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이 다소 향상되는 경향성은 관찰되었으
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한 등9)의 연구에서 한의학을 
교육 받은 의사들이 교육 후에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응답(87%)에 비해 느낌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65%)은 상대
적으로 적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프로
그램에서 학생들이 PBL 모듈을 경험한 횟수와 기간이 이해도의 향
상을 넘어 인식의 개선을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추정
되며, 의전원생들의 적극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방의료에
서 과학적 근거를 보다 많이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반면, 한의전원생은 프로그램 전후 인식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
다. 한의전원생은 이미 기초과정에서 의생명과학에 대해 상당한 교
육을 이수하였기에 양방의료의 용어와 임상추론 과정에 이질감이 
적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
한 3학년생의 경우, 의전원생은 임상실습이 진행되는 시기인데 반
해, 한의전원생은 임상강의에 진입하는 단계였으므로 상대 의료와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의전원생과 한의전원생 모두가 프로그램 진행 후에 ‘5.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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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친구에게 한방(양방) 치료를 권유할 의향이 있다’와 ‘5. 양한
방 협진은 많은 진료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의 항목에서 공통적으
로 다소 향상되는 경향성을 보인 것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 
의료에 대한 호감도가 향상되고 양한방 협진에 대해 현실적인 성찰
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    론

    향후 양한방 협진의 주체가 될 의전원과 한의전원 학생들의 협
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의전원생과 한의전원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 의학과 양한방 협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
으며, 본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협진 PBL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전원 학생들은 협진에 대한 인식이 다소 향상된 
것이 관찰되었으나, ‘상대 의료에 대한 이해도’ 영역에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한의전 학생들은 프로그램 전후에 인식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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